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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고서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비율이 100건 가운데 5건꼴로나

타났다 판매채널별로는홈쇼핑과텔레마케

팅쪽철회율이 14% 수준이고 철회율이가

장 낮은 곳은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이

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1

일자로공시한자료를보면지난해생명보험

사의 신(新)계약 953만1000건 가운데 철회

된 계약은 59만1000건 손해보험사에서는

1094만4000건중 51만6000건으로철회비율

이각각 620% 471%였다

생보사의철회율이더높은것은계약기간

이 길고 내야하는 보험료부담이 상대적으

로큰상품특성때문으로보인다

청약철회란보험에든고객이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

일내)에철회의사를표시하면 특별한사정

이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그러나

건강진단이필요한보험 보험기간이 1년미

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

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철회사유는별도로없다 상품이 마음에들

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해 무르는 등 변심이 주된 이유라는 게

업계의설명이다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텔

레마케팅홈쇼핑기타) 직영(복합다이렉

트) 등 8가지 판매채널로 나눠본 업계의 평

균철회율은천차만별이다

홈쇼핑이 생보(1426%)와 손보(1378%)

모두 14% 안팎으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

(생보 1389% 손보 1330%)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다이렉트(1145% 964%)가 뒤를

이었다 이들 세가지는대표적인비대면판

매방법에속한다

반면에 철회율이 낮은 채널은 대부분 대

면영업이다 생보에서는은행증권사등금

융기관이 하는 방카(366%) 개인대리점(3

77%) 설계사(450%)의 철회율이낮은편이

다

손보에선 개인대리점(214%) 대면 및 비

대면모집을병행하는보험사직영조직인복

합(217%) 설계사(250%) 쪽의철회율이낮

다 홍장희 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장은 친

분으로청약이이뤄지는사례가많은 대면채

널과달리비대면채널은철회에대한부담이

적은데다가상품정보를취득하는시간이상

대적으로짧아철회율이높다고설명했다

이런현상은보험사별철회율에도반영된

다 비대면 영업비중이크면철회율도높은

경향이나타나는것이다

손보와생보에서철회율이가장낮은곳은

각각 135% 265%를 기록한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면 판매

비중이 99%가 넘는다는 점이다 농협손보

는 방카설계사를 통해 농협생보는 방카

기타법인대리점설계사채널로대부분의영

업이이뤄진다

그밖에철회율이낮은곳은손보에서는한

화손보(273%) 삼성화재(292%) LIG손보

(362%) 메리츠화재(368%)가꼽혔다 생보

에선 미래에셋생명(448%) 푸르덴셜생명

(458%) 신한생명(467%) 삼성생명(4

69%)이낮은편이었다

철회율이 10%를웃돈곳으로는손보에서

에이스보험(1508%)과AIG손보(1238%)가

이름을 올렸다 생보에선 현대라이프(13

07%) BNP파리바카디프생보(1160%) 라

이나생명(1119%) AIA생명(1099%) 동양

생명(1085%) 하나생명(1007%)이 포함됐

다 에이스보험은 다이렉트 홈쇼핑 텔레마

케팅등세가지비대면영업으로 지난해보

험상품의 100%를팔았다 연합뉴스

마음이바뀌었어요

보험가입한달내청약철
회 100건중 5건

지난해생보사 59만건손보사 51만건

홈쇼핑 14%비대면판매철회율높아

에이스보험 10% 상회농협손보생보최저

콘도회원권 상조회 운동화 차량용

블랙박스 등 관련 상담의 증가율이 크게 늘

고있어소비자들의주의가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만332건으로

전월(5만 5173건) 대비 275%가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

은 휴대폰스마트폰으로 2378건이었지만

증감률은 141%에불과했다 반면 콘도회원

권관련상담은 714건으로전월(398건) 대비

794%나 증가했다 지난해같은기간(549건)

에비해서도 301% 증가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67

9%(485건)를차지했고방문판매또는전화권

유판매(무료회원권 당첨상술 등)로 계약한

회원권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지연 및 거부 관련 상

담이많았다

상조회관련상담도 2060건으로전월대비

768% 전년 동월(1420건) 대비 451% 증가

했다 상담내용으로는상조업체폐업에따른

피해보상문의및상조업체경영악화로인한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미지급 관련 내용이

많은것으로나타났다

운동화 관련 상담(602건)도 전월(354건)

대비 701%나 증가했으며 인터넷쇼핑몰에

서구입한운동화의배송및환급지연 정가

품 여부 품질 불만족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전체의 515%(310건)를차지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상담(422건)은 전

월(277건) 대비 523%(145건)전년동월(313

건) 대비 348%(109건) 증가했고 AS 및품

질불만관련상담이전체상담의 469%(198

건)를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관계자는 자율적인해결이

어려운사업자와의분쟁은소비자단체및지

자체의 피해처리(7271건)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2696건)을 통해 처리했

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대기업계열광고회사들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벌이다가 과징금을

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광고업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태를 처음으로 직

권조사한결과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그룹계열인제일기획의과징금이 12

억1500만원으로가장많고현대차그룹이노

션(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6억

1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5억9900만

원) 한화그룹 한컴(2억3700만원) LG그룹

HS애드(2500만원) 두산그룹오리콤(400만

원)순이다

조사결과대기업광고대행사들은계약서

교부 대금지급등하도급법상원청사업자

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광고대행사들은광고제작을시작하기전

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제

작중간이나심지어제작이끝난지1년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

다

A업체는 제일기획의 발주를 받아 일을

마쳤지만 돈은 1년 4개월가량 지난 후에 받

을수있었다

이노션의발주를받은 B업체는세트제작

비인건비 등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견적

서를 내고 광고를 만들었다가 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

시썼다 일종의 단가후려치기사례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은 이번조사가원청업체의기본적인의무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

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

서를개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콘도회원권 방문전화판매조심

계약해지등소비자원피해상담 7만333건전월보다 28% 늘어

갑질 대기업에과징금

공정위 광고대행사 7곳 불공정하도급시정명령

대포통장을신고하면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지급하는신고포상제를운영

한다고23일밝혔다 수사결과금융사

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참고건은

10만원을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금감

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

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

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

다 연합뉴스

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


